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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초간호학만족도, 전공간호학만족도, 비판적사고성향과 전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인관관계

와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융합연구이다. 3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203명을 대상으로, 2018년 5월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PASW 18.0,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초간호학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경로모형은 적합하였다(χ²/DF=1.093, GFI=.992, AGFI=.968, RMSEA=.021, CFI=.998, NFI=.983). 기초

간호학만족도는 전공간호학만족도(β=.345), 전공간호학만족도는 비판적사고성향(β=.272)과 전공만족도(β=.277), 비판

적사고성향은 전공만족도(β=.365)와 임상수행능력(β=.582), 전공만족도는 임상수행능력(β=.228)에 직접효과가 있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초간호학만족도가 높으면 전공간호학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비판적사고성향과 전공만족도를 

높이며, 결국에는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개발과 적용으로 기초간호

학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 기초간호학, 전공간호학, 비판적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Abstract  This study is convergence study about the effect path of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subjec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linical competence. The survey was performed on 203 nursing students in 

three college. Data was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s in May 2018 and analysed with 

PASW 18.0 and AMOS 18.0. Model fit indices were in good agreement with recommended level(χ

²/DF=1.093, GFI=.992, AGFI=.968, RMSEA=.021, CFI=.998, NFI=.983). Base on the path model, 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showed a direct effect on 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subject(β

=.345), 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subject showed a direct effect both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β=.272) and satisfaction with major(β=.277),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howed a direct 

effect both on satisfaction with major(β=.365) and clinical competence(β=.582), satisfaction with major 

a direct effect on clinical competence(β=.228). In conclusion the biological nursing science satisfaction 

has eventually improved clinical compet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various 

teaching methods that can increase 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Key Words : Biological nursing science, Major nursing subjec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with major, Clinical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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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들은 간호학과 입학 후 인간의 인체에 대한 

구조와 기능 및 질병에 대한 전반적 지식습득을 위해 기

초간호학을 학습하게 되면서 간호에 대해 배우게 된다. 

한국기초간호학회[1]에서는 인체구조와 기능, 병원미생

물학, 병태생리학, 약물의 기전과 효과 교과목을 기초간

호학으로 정의하고 있고, 기초간호학은 질병의 병태생리

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치료의 방향을 이해하도록 하

는 간호학의 기초가 되는 필수 교과목이다[2].

임상에서 간호사는 다양한 환자를 만나면서 많은 문제

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사정하고, 증상

을 관리하며,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활동을 수행한

다. 간호중재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체적 측면의 지식인 기초간호학으로[3], 임

상실무의 근거기반이 되는 필수적인 학문이다. 그러나 간

호대학생들은 의과대학생보다 적은 시간 내 기초간호학

을 학습해야 되고, 또한 책임교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

로 외부강사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초간호학

을 어려워하며 흥미와 관심도 적은 편이다. 또한 간호학 

전공 선택 이유에 있어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

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간호학 전공을 선택하기 보다는 

취업률이 높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학생이 더 많고[4], 고

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생명과학 관련 과목을 학습하지 않

은 학생들의 입학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5], 더욱이 기

초간호학에 해당하는 교과목들이 기초의학과목에 해당하

며, 의학과의 차별성을 갖기보다는 대부분 내용을 축약한 

형태로 학습하고 있기에[5], 학생들이 입학 후 바로 기초

간호학을 접하고 학습하게 되면서 어렴움을 호소하고 있

다. 또한 교수들도 제한된 학점 내에서 학생들을 이해시

키고 가르쳐야 하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습득해야 하는 기초간호학 

학습목표를 제시하는 학습성과 기반의 강의계획서 개발 

등의 노력들이 있었다[5].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의 

추세로 간호학과 신입생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러한 어려

움들은 향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는 기초간호학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방안이 필요

하다.  

간호학과 입학 전 생물학, 화학 등 과학관련 과목을 학

습한 학생들의 기초간호학 성적이 학습하지 않은 학생들

보다 높게 나타났던 연구 결과로 미루어[6], 전공간호학

의 기반이 되는 기초간호학에 대한 만족이 전공간호학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전공간호학이 성인, 아동, 여성 등 간호대상별로 간호학

을 분류하여 학습하고 있으나, 이 모든 전공간호학의 근

간은 기초간호학이기 때문이다. 기초간호학에 대한 학습

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대상

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를 학습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기초간호학만족이 전공간호

학만족으로 연결되는 것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전공간호학은 기초간호학을 근거로 대상

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논리적 사고체

계를 갖추도록 하는 비판적사고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비판적사고란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분명하게 하도록 하

고 관련성 있는 부분에 대해 일관성 있는 사고를 하는 것

으로[7], 문제의 과학적 근거를 찾아내고, 이를 통합적으

로 해결하고 실무에 적용하여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4]. 기초간호학을 통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기

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하고, 전공간호학을 통해 

질병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사고성향이 함양되도록 끈임 없이 훈련하는 것으

로, 이는 단기간에 습득되어지지 않으며 전체 간호교육과

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져야 한다. 비판적사고가 

임상실습의 간호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이미 밝혀져있다[8]. 학점이 높은 

학생들이 비판적사고성향도 높았던 결과[9]로 미루어 기

초간호학과 전공간호학에 대한 만족이 높으면 비판적사

고성향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대한 많은 고민보다는 

높은 취업률 때문에 간호학을 선택하고, 이미 결정되어진 

진로로 인해 타 전공학생들에 비해 전공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로 지내다가 졸업을 하게 되는데[4], 

이것이 신규간호사의 이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간호사 부

족이라는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이 있게 된다[4].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전공만족은 중요한 요인이다. 전공만족

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라고 정

의한다[10].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서 교과에 대

한 만족은 낮으나, 반면에 중요도는 높았던 결과로 미루

어[4], 전공간호학에 대한 만족을 향상시키면 전공만족도

가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어 진다.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비판적사고성향, 전

공만족도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8], 전공만족

도를 높이면 향상된 임상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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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된다. 간호교육의 목적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

하여 질적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으므로,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의 개

발은 간호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간호학은 실천학문으

로, 이론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은 임상에서 대상자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해결을 위한 단서로 충분히 활용

되어야 한다. 간호 실무의 본질이 생의학적 지식에 의해 

뒷받침되는 중재들을 필요로 하므로, 따라서 기초간호학 

지식이 없는 전문직간호는 존재할 수 없다[6]. 그러나 대

부분의 간호대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교육을 임상

실습 시 문제해결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러

한 교육환경에서 간호대학생들은 많은 학습량과 국가고

시 등의 과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간호학에 대한 

흥미저하와 진로정체성에 혼돈을 가져오게 된다[4].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간호교육과정 구성에 따른 교육이 

간호대학생들의 기초간호학에 대한 만족을 높혀 전공간

호학 만족도를 높이고 비판적사고를 함양하며, 간호학 교

과를 포함한 간호학 전반에 대한 전공만족도로 이어져 

임상수행능력까지 함양시킬수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임상수행능력에 있어 전공만족도,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등[8] 개인의 내면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와

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간호교

육과정의 시작인 기초간호학 이론교육에서부터 임상실습

까지 이어지는 교육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간호교육인증평가 3주기는 교육과정의 질

적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교육의 질

적향상을 위해 기초간호학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

는 효과를 점검하고, 기초간호학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초간호학만족과 전공간호학만족,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

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간호대학생의 기초간호학만족도, 전공간호학만족

도, 비판적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정

도를 파악한다.

나. 기초간호학만족도, 전공간호학만족도, 비판적사고

성향,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를 파악

하고, 경로모형을 검증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편의 추출한 국내 G지역 대학 간호학과 학

생을 대상으로 기초간호학만족도, 전공간호학만족도, 비

판적사고,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규명하

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초간호만족

이 전공간호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비판적사고와 전

공만족도를 향상시켜, 임상습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가설적 경로모형을 Fig. 1과 같이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

도와 가설을 검증하는 경로분석 연구이다. 

Fig. 1. Theoretic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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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료 수집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 5월, G지역 3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

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목적과 설문 내

용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자로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구조방정식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견해에 근거하여[11], 총 220부를 표집대상으로 

수집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03부를 최

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기초간호학만족도 

한국기초간호학회에서 기초간호학으로 정의한 인체구

조와 기능, 병원미생물학, 병태생리학, 약리학 교과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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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2 전공간호학만족도 

본 연구는 전공간호학 교과목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

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한 것이므로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전공간호학 중 임상실습을 시행하고 있는 성인간

호학, 여성건강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

신건강간호학에 대한 만족도를 5점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3 비판적사고성향

총 27개 문항으로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 체계성, 신

중성, 지적열정, 지적공정성, 자신감 7개 요인으로 구성

된 Yoon[1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5점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하며, 

Yoon[12]의 연구에서 Cronbach' α=.84 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912 이었다.

2.3.4 전공만족도

Illinois 대학에서 개발[13]하고, Kim과 Lee[14]가 수

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개 문항으로 일반만족, 인

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5점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Lee[14]의 연구에서 

Cronbach' α=.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6 이었다.

2.3.5 임상수행능력

Lee 등[15]이 개발하고 Choi[16]가 수정·보완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으로 간호과정, 간호기술, 교

육·협력관계, 대인관계·의사소통, 전문직 발전 5개 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

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15]의 

연구에서 Cronbach' α=.9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5 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의 측정치는 

기술통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각 변수의 관계는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절대적합지수 χ², Normed χ²(CMIN/df), GFI, 

AGFI, RMSEA, 증분적합지수 CFI, NFI로 모형의 적합

도를 판단하였고,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ping으로 검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1-24세가 141명(69.5%), 여학생이 

173명(85.2%)이었다. 3학년이 99명(48.8%), 종교는 없

음이 136명(67.0%), 고등학교는 이과 전공이 92명

(45.3%)로 많았으며, 일반전형 입학이 168명(82.8%) 이

었다. 전공선택 이유는 높은 취업률 81명(40.3%), 적성

에 맞춰서가 71명(35.3%)의 순으로 Table 1과 같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r) ≦20 41(20.2)

21∼24 141(69.5)

≧25 21(10.3)

Sex Male 30(14.8)

Female 173(85.2)

Grade 2nd 45(22.2)

3rd 99(48.8)

4th 59(29.1)

Religion Yes 67(33.0)

No 136(67.0)

High school majors Humanities 77(37.9)

Science 92(45.3)

Medical service 30(14.8)

Others   4( 2.0)

Entrance type General 168(82.8)

Special 35(17.2)

Motive of entrance Aptitude 71(35.3)

High employment rate 81(40.3)

Recommendation 40(19.9)

High school grade   5( 2.5)

Others   4( 2.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3)

3.2 기초간호학만족도, 전공간호학만족도, 비판적사

고성향,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정도

Table 2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기초간호학만족도는 

3.88점, 전공간호학만족도는 4.05점이었다. 비판적사고

성향은 3.60점으로 객관성 3.92점, 지적공정성 3.89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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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았고, 자신감 3.59점, 지적열정 3.53점, 건전한 회

의성 3.52점, 체계성 3.43점이었으며 신중성 3.38점으로 

낮았다. 전공만족도는 3.75점으로 인식만족이 4.13점으

로 높았고, 일반만족 3.70점, 관계만족 3.69점이었으며 

교과만족 3.32점으로 낮았다. 임상수행능력은 3.60점으

로 간호과정 3.58점, 간호기술 3.58점, 교육·협력관계 

3.57점, 대인관계·의사소통 3.68점, 전문직 발전 3.59점

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Mean(SD) Min-Max

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3.88(.77) 2.00-5.00

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subject 4.05(.62) 2.00-5.0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60(.46) 2.52-4.81

Sound skepticism 3.52(.65) 1.25-5.00

Objectivity 3.92(.59) 2.00-5.00

Systemicity 3.43(.68) 2.00-5.00

Discretion 3.38(.62) 2.00-5.00

Intellectual passion/Curiosity 3.53(.62) 1.60-5.00

Intellectual fairness 3.89(.56) 1.75-5.00

Self-confidence 3.59(.60) 2.25-5.00

Satisfaction with major 3.75(.55) 2.28-5.00

General satisfaction 3.70(.72) 1.14-5.00

Recognition satisfaction 4.13(.70) 1.80-5.00

Course satisfaction 3.32(.71) 1.33-5.00

Relation satisfaction 3.69(.73) 1.00-5.00

Clinical competence 3.60(.48) 2.02-5.00

Nursing process 3.58(.50) 2.45-5.00

Nursing skill 3.58(.57) 1.91-5.00

Teaching/Coordinating 3.57(.57) 1.75-5.00

Interpersonal relationship/Communication 3.68(.58) 1.83-5.00

Professional development 3.59(.58) 1.67-5.00

Table 2. 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subjec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with 

major, Clinical competence              (N=203)

3.3 기초간호학만족도, 전공간호학만족도, 비판적사

고성향,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상관관계

Table 3와 같이 기초간호학만족도가 전공간호학만족

도(r=.495, p<.001), 비판적사고성향(r=.216, p=.002), 

전공만족도(r=.144, p=.042), 임상수행능력(r=.230,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전공간호학만족

도는 비판적사고성향(r=.298, p<.001), 전공만족도

(r=.400, p<.001), 임상수행능력(r=.264, p<.001)과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비판적사고성향은 전

공만족도(r=.440, p<.001), 임상수행능력(r=.682, p<.001)과 

전공만족도는 임상수행능력(r=.48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Variables 1 2 3 4 5

1.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1

2.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subject

.495
(<.001)

1

3.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216
(.002)

.298
(<.001)

1

4.Satisfaction with 
major

.144
(.042)

.400
(<.001)

.440
(<.001)

1

5.Clinical  

competence

.230

(.001)

.264

(<.001)

.682

(<.001)

.484

(<.001)
1

Table 3. Correlations of variables

3.4 모형의 적합도 

Table 4는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로 절

대적합지수들이 χ²/df=1.093, GFI=.992, AGFI=.968, 

RMSEA=.021로 나타났고, 증분적합지수 CFI=.998, 

NFI=.983으로 나타나 모든 적합지수가 권장수준을 충족

하여 경로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Fit Index χ2/DF GFI AGFI RMSEA CFI NFI

Optical 
model

≦3 ≧0.9 ≧0.9 ≦0.05 ≧0.9 ≧0.9

Modified
model

1.093 .992 .968 .021 .998 .983

Table 4. Goodness of Model 

3.5 모형의 효과분석

Fig. 2, Table 5와 같이 기초간호학만족도는 전공만

족도(β=.345, p=.015)에 직접효과가 있고, 전공간호학만

족도는 비판적사고성향(β=.272, p=.009), 전공만족도(β

Fig. 2. Path analysis for the model

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subject

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with major

Clinical 
competence

z1

z2

z3

z4

***p<.001
**p<.05

.272***

.345***

.277***

.228**

.365**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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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p<.001)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비판적사고성향은 

전공만족도(β=.365, p=.026)와 임상수행능력(β=.582, 

p<.001)에 직접 효과가 있고, 전공만족도는 임상수행능

력(β=.228, p=.012)에 직접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Table 5와 같이 기초간호학만족도는 비판적사

고성향(β=.094, p=.014), 전공만족도(β=.130, p=.012), 

임상수행능력(β=.084, p=.013)에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공간호학만족도는 전공만족도(β=.099, p=.012)

와 임상수행능력(β=.244, p=.020)에 간접효과가 유의하

게 나타났고, 비판적사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β=.083, 

p=.012)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총효과는 비판

적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β=.665, p=.028)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았고, 전공간호학만족도가 전공만족도(β

=.376, p=.030)에 미치는 순이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기초간호학만족도와 전공간호학만족도, 비

판적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간의 인과관계

를 확인하고 직·간접효과를 파악하므로서 기초간호학만

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학습전략을 마련하는데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입학동기는 선행연구 결과[4,6]와 같이 

높은 취업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저조한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회

문제가 아니므로 적성이나 고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

고 간호학 입학을 선택하는 현상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초간호학학습 관련한 어려움도 지속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기초간호학에 대한 만족

도를 높일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간호학과 입학 후 과학 교과목 학습여부를 파악하여 정

규 외 교육과정으로 생명과학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초간호학에 대한 흥

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전략도 대안으로 고민해 볼 필요

가 있다. 

기초간호학만족도는 3.88점, 전공간호학만족도는 

4.05점이었다. 기초간호학만족도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적 비교는 어려우나, 임상간호사들의 기초간호학 과목별 

만족도 중 가장 높았던 생리학의 3.10점보다 높게 나타

났다[17]. 간호대학생들보다 임상간호사들의 기초간호학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간호대

학생들은 기초간호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업이나 실습

을 통해 인지는 하고 있으나, 간호사 국가시험에 독립된 

교과목으로 포함되고 있지 않아 전공간호학을 위해 학습

이 필요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불만족보다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임상간호사들은 임상에서 

업무를 통해 기초간호학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

나[17], 실제로는 기초간호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실

무 수행 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어[18],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중환자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기초간호학 각 교과목

의 해부, 생리, 병리 등 각각의 지식보다는 질환과 관련된 

사례중심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9]. 간호사로 업

Table 5.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path model

Path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 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subject
.345

(.015)
.345

(.015)

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94

(.014)
.094

(.014)

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 Satisfaction with major
.130

(.012)

.130

(.012)

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 Clinical competence
.084

(.013)
.084

(.013)

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subject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272

(.009)
.272

(.009)

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subject → Satisfaction with major
.277

(<.001)
.099

(.012)
.376

(.030)

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subject → Clinical competence
.244

(.020)

.244

(.02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Satisfaction with major
.365

(.026)
.365

(.026)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Clinical competence
.582

(<.001)
.083

(.012)
.665

(.028)

Satisfaction with major → Clinical competence
.228

(.012)
.228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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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하면서 기초간호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부족함을 느

끼면서 힘들어하기 전에 학교에서 이론교육과 실습을 통

해 간호학 교수들이 지속적으로 기초간호학에 대한 중요

성과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습동기의 자극이 필요

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기초간호학은 다

른 전공간호학 교과목처럼 책임교수가 없고, 이로 인해 

전공교과목처럼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전공간호학만큼 기초간호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기초간호학회가 설립

되고 기초간호학의 중요성 인식이 향상되면서, 2010년 

이후부터 연구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20], 임상과 교육현

장에서의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이 부

족함을 많이 느끼고 필요로 하는 기초간호학 분야에 대

해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 기초간호학 교육과정 

마련과 이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초간호학만족도는 전공간호학만족도를 향상시

키는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간호학

성적이 학업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맥락임을 알 수 있다[6]. 간호대학생들은 

입학 직후부터 기초간호학을 시작으로 전공간호학으로 

이어지는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큰 편이고, 이로 인

해 다른 전공학과 학생들보다 학업적응이 낮은 편이다

[21]. 따라서 기초간호학만족도를 향상시켜 전공간호학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학업적응까지 도와주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전공간호학만족도는 4.05점으로 직접 비교

는 어려우나, Lim[4]의 교과목표 및 교과목의 구성내용 

등에 대한 교과만족도 2.98점, Kim과 Oh[22]의 3.14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교육인증평가 등으로 각 

대학에서 성과기반 교육과정 마련 및 다양한 교수법 활

용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결과라

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지속적으로 자

극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마련과 끈임 없는 연구가 필요

하다. 

전공간호학만족도의 향상은 비판적사고성향을 향상시

키는 직접효과가 있고, 기초간호학만족도는 전공만족도

를 향상시켜 비판적사고성향을 향상시키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비판적사고성향은 

3.60점으로 Kim 등[23]의 3.60점과 비슷한 결과이다. 

임상간호에서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론

과 실습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실무 중에서 의미 있

는 자료를 찾아내어, 문제를 규명하고 간호과정을 이끌어

내야 하므로 비판적사고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미국도 

간호학과 인증평가기준에 비판적사고를 포함하였고[24], 

국내에서도 주입식 강의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

수법들을 활용하여 비판적사고를 함양시키고자 하는 노

력들이 있었다. Son과 Song[25]은 전공간호학에 PBL을 

적용하여 비판적사고를 향상시켰다. 그러나 교수학습방

법에 따라 비판적사고성향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다

[26]. 이와 같이 전공간호학에서 비판적사고성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전략과 관련한 연구들은 다양하나, 기초간호

학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기초간

호학만족이 전공간호학만족을 향상시켜 비판적사고성향

을 높이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기반으로 기초간호학

이 직접적으로 비판적사고성향을 향상시키는 것에 연구

와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즉, 저학년 기초간호학 학습시

부터 전공간호학까지 연계적으로 비판적사고성향을 함양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마련으로 간호대학생들을 학습시

켜 나아간다면 실습시부터 이를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의 

문제를 찾아내고 간호를 적용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전공간호학만족도와 비판적사고성향이

향상되면 전공만족도도 향상되는 직접효과가 있었다. 그

리고 기초간호학만족도는 전공간호학만족도를 매개로 하

여, 또한 전공간호학만족도는 비판적사고성향을 매개로 

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간접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

서 전공만족도가 3.75점으로 이는 비판적사고성향과 전

공만족도가 순 상관관계를 보이며 전공만족도가 3.76점

이었던  Kim과 Oh[22]의 결과와 비슷하다. 전공만족도

는 학문, 사회적 인식, 교과내용과 관계만족 등 학과의 모

든 측면에 대해 만족을 측정한 것으로 이를 향상시킨다

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Lim[4], Kim과 Oh[22]의 

결과에서 모두 적성과 흥미로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에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취업 때문에 간호학을 선택하는 학

생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이 간호학과에 만족하고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간호에 최선을 다하는 전문 간호인을 

배출해내기 위해서는 간호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학

습할 수 있도록 끈임없는 노력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간호학 강의 시 선행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교수자들의 

노력과 열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전공간호학은 이론교육

과 임상실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기초간호학 

교육은 이론수업과 모형실습 정도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일부 학과에서 인체구조와기능에 편중된 해부학실습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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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교과 외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도이다. 기초간

호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시대에 맞게 강의 위주의 수업보다 매체활용, 실습견학 

등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

안과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만족도와 비판적사고는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

는 직접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은 

3.60점으로 임상수행능력이 3.49점으로 비판적사고성향

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던 Kim 등[23]의 결과와 임상

수행능력과 전공만족도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던 

Lee[27]의 결과와 유사하다. 많은 의료인들과 간호사, 보

호자 등 임상이라는 낯선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속에서 

자신이 습득한 간호지식과 이론을 논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므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학생들의 

혼란을 줄여주고 효율적인 실습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비판적사고성향과 전공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비판적사고성향과 전공만족도는 기초간호학만

족과 전공간호학만족 향상에서부터 이어지므로, 가장 기

본이 되는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임

상수행능력은 향상될 것임을 의미하는것이다. 이에 기초

간호학은 전공간호학의 근거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임상

실무의 기반이 됨을 알 수 있으며, 임상현장에서 간호사

의 기초간호학 지식이 환자 간호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

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감성지능[22], 자아탄력성[27], 문제

해결능력[7]등 학생들의 내적요인이 임상수행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교육현

장에서의 기초간호학 및 전공간호학 교육이 임상수행능

력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검증하므로서, 교육현장에서

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비판적사고성향과 전공만족도

를 향상시키고 궁극에는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 기

초간호학부터 시작하여 전공간호학까지 비판적사고성향 

함양이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적용한다

면, 비판적사고성향 함양과 동시에 전공만족도 향상을 가

져오며, 임상실습으로 연계되어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 임을 알 수 있다. 

의학 발달에 발맞추어 간호교육도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는 전공간호학 뿐만 아니라 기초간호학 학습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효율적 학습방법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

는 바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초간호학만족도, 전공간호학만족도, 비판

적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간의 인과관계와 

경로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기초간호학만족도가 높

으면 전공간호학만족도도 높고, 비판적사고성향이 높아

지고, 동시에 전공만족도를 향상시켜 임상수행능력이 향

상됨을 확인하였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속에서 간호사는 

여러 가지 임상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학교에서 배운 기초간호학 및 전공간호학 지

식과 기술을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을 찾아내는 역량이 필요하다. 역량있는 간호사를 만들어

내기 위해 간호학과 입문 시 처음 접하는 기초간호학부

터 비판적사고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임상수행능

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기초간

호학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마련과 적용

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일 지역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였기에, 추후 대상자 확대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

며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기초간호학 학습효과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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